
마무리투수 수난시대
나홀로빛나는김원중

<롯데>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인 피독(38·강효원)이 올
해 상반기 무려 400억원의 보수를 받아 세간의 시선을 집
중시킨다. 하이브의 수석프로듀서이기도 한 그는 현대차
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302억3400만원을 제치며 올해
1∼6월 상장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18일 하이브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피독의 정
식 급여는 3800만원이다. 하지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권) 행사 이익 399억2800만원과 상여금 1억1100만원 등
총 400억7700만원을 받아 반기보고서 제출 기업 임직원
중 상반기 보수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16년 11월 행사
가격 1062원에 받은 스톡옵션 12만8000주를 주가 31만
3000원에 행사해 주당 31만1938원의 이익을 거뒀다. 총
행사 이익은 400억원에 육박했다.

피독은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2013년 데뷔곡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을 비롯
해 ‘봄날’, ‘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DNA’, ‘아이돌’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사·작곡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적인 스타로 성장하면서 최근 3년 연속 국내 저작권료 수
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피독을 포함해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초창기
멤버인 김신규 매니지먼트총괄(CAMO)과 윤석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3명이 상반기 보수 상위 5위
에 올랐다. 김신규 총괄은 277억600만원, 윤석준 CEO는
231억8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신서유기’ 시리즈 등을 연출한 CJ ENM 소속 나영석
PD도 눈길을 끈다. 총 10억8100만원으로, 급여 1억
5000만원에 상여금 9억3100만원을 포함한 액수이다. 이
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보다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
났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9억원과
10억원이었다. 나 PD는 지난해에도 12억2900만원을 받
아 CJ그룹 임직원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KBS출신으로CJ ENM의 tvN드라마 ‘슬기로운의사생
활’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는 1억5000만원의 급여와
6억2700만원의상여금등총7억7700만원을받았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의 지누션, 아이오케이의 김하늘
등 상장사의 사내임원인 일부 연예인의 보수 규모는 공개
되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급여 3800만원…스톡옵션 399억 전체 1위
2위 정몽구 명예회장 302억 앞질러 화제
나영석 PD, 상반기보수만 10억8100만원
CJ그룹 회장·부회장보다 많은 보수 받아

BTS프로듀서피독, 400억 꺋보수킹꺍

그룹 방탄소년단 수석 프로듀서 피독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의 나영석 PD는 10억8100만원, JYP엔
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왼쪽부터)는 6억2427만원을 받았다.

뉴시스·스포츠동아 DB 사진제공｜SBS

상반기 상장사 임직원 보수 랭킹 살펴보니
2021년 8월 19일 목요일www.sportsdonga.com

▶ 롯데 김원중은 17일까지 후반기 팀의 5승(2패) 모두를 든든히 지켰다. 17일 사직 키움전에선 1점차 터프 세
이브까지 챙겼다. 다른 팀 마무리투수들이 4주간에 걸친 올림픽 휴식기의 여파 때문인지 후반기 들어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원중만은 예외적으로 세이브 성공률 100%를 기록 중이다.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KBO리그 후반기는
그야말로 ‘마무리투수
수난시대’다.

KBO리그 공식기록
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17일을 기
준으로 후반기 리그 전체의 세이브 성공
률은 고작 22.03%다. 세이브 상황 총
59차례 중 성공은 겨우 13회에 그쳤다.
반면 블론세이브(BS)는 무려 10번이나
나왔다. 정해영(KIA 타이거즈)과 원종현
(NC 다이노스)은 각기 2차례, 고우석(L
G 트윈스)과 정우람(한화 이글스)은 1차
례씩 BS를 떠안았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투수 김원
중(28)은 이런 흐름과 달리 승승장구하고
있다. 후반기 5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따
냈고, 이 기간 피안타율(0.118)과 이닝당
출루허용(WHIP·0.60)도 수준급이다.
31경기에서 3승3패12세이브, 평균자책점
(ERA) 4.64에 머물렀던 전반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0 승리를 지켜낸 17일 사직 키움 히어
로즈전에선 직구의 평균구속이 150km까
지 나왔을 정도로 강력한 구위를 과시했
다. 전반기 막판 평균구속이 144km까지
떨어졌던 직구의 구위가 되살아나니 주무
기인 포크볼의 위력도 배가돼 2스트라이
크 이후 타자와 승부도 한결 수월해졌다.

김원중은 2020도쿄올림픽으로 인한
4주간의 휴식기를 활용해 완벽하게 재충
전한 모범사례다. 다른 마무리투수들의

고전과 맞물려 한층 더 빛나고 있다. 봉
중근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김원중
의 구위가 정말 좋다”며 “전반기에 부족
했던 점을 공부하고 바꾼 점도 눈에 띈
다. 타자와 상대할 때 항상 볼카운트 싸
움에서 밀렸지만, 이제는 초구 스트라이
크를 많이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다. 직구에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인 투
구가 되니 전반기에 없던 모습이 나타나
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마무리투수들은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4경기에서 ERA
6.23으로 고개를 숙였던 고우석은 17일
수원 KT 위즈전 9회말 1안타 2볼넷 2실
점으로 5-3의 리드를 날렸다. 후반기 2경
기에서 ERA도 9.00이다. 정우람 역시
후반기 3경기에서 ERA 13.50에 2.2이닝
동안 볼넷만 4개다. 원종현은 ERA는
2.45로 나쁘지 않지만, 피안타율(0.357)
과 WHIP(1.91)에서 드러나듯 안정감과
는 거리가 있다.

이 같은 마무리투수들의 부진 원인은 무
엇일까. 봉 위원은 “루틴이 깨졌다”며 “올
시즌은 올림픽 휴식기가 한 달 가까이 이
어졌다. 고우석 등은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아직까지는 떨쳐내지 못한 것 같다”고 진
단했다. 이어 “컨디션을 유지하기에 한 달
은 길었다. 예전처럼 운동도 자유롭게 하
지 못하다 보니 근육과 몸의 밸런스가 무
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반기 7경기에서 5승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다. 김원중이 100%의 세
이브 성공률로 뒷문을 든든히 지킨 덕이
다. ‘마무리투수 수난시대’를 방불케 하
는 후반기 초입에서 그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후반기 리그 세이브 성공률 22%
김원중만 5경기서 100% 세이브
구속150kmUP…포크볼도위력
올림픽 휴식기 재충전 효과만점


